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자주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을 읽고 나도 상대방에게 상
대방도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있어
서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가로등은 별이 되지 않았지만 빛나는 별처럼
깜깜한 밤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누구 한 명이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라면 내가 슬플 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거야.’
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 







가로등이 별처럼 빛나고 싶어서 별이 되고 싶었다. 
가로등이 낮에는 별이 되지는 못하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로등의 생각이 풍뎅이와 나방의 생각과 달라서
가로등이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풍뎅이와
나방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아니 말투만이라도 좋게 하면 되는데 말투가 비웃
는 것 같아서 가로등이 상처입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아빠에게
“가로등이 별보다 빛나는 것 같아요, 아빠!”라고
했을 때 완전 감동이었다.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가로등

풍뎅이와 나방이 상처 주는 말을 했지.
하지만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나는 별보다 밝다고 했어.

나는 빛이 나는 가로등!



나는 가로등. 

나는 별처럼 빛나고 싶어. 사람들이 보면 힘이 나는 그런 별
이 되고 싶어. 그런데 풍뎅이랑 나방이 나한테 한 말이 우울
했어. 왜냐하면 너도 환하다고 한번쯤은 말해줄 수 있는데, 
말을 안해줘서 속상했어.

나는 풍뎅이랑 나방한테
“너는 별같이 빛이 난다, 꼭 아침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
어.

하지만 괜찮아. 이미 어떤 아이가 별 같다고 말해줬으니까.

나는 정말 기뻐.
평생의 꿈을 이루었잖아.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살면서 정말 멋져라고 사람들에게 듣는거야.
상상만해도 웃음이 나와.



어떤 사람이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고 막말을 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다.

나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볼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넌 똑똑해.



별처럼 빛나는 재능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길을 밝혀준다는 뜻이 멋있었고,
누구나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준다는
뜻이 힘이 되는 것 같았다.

가로등도 꿈을 크게 가지고,
꿈을 늙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고
꿈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자책하고 원망해도 꿈은 이뤄지지 않고, 
꿈을 버렸을 때
비로소
밝게 빛나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가로등은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별처럼 아름답고 싶어서.

그래도 밤에는 나름 별처럼 빛나 행복했어요.

풍뎅이와 나방의 말을 듣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지
만
아이의 “빛난다＂라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행복했어
요.

나도 ＂빛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노력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의 말에 어이없어한 곤충들이 나
쁘고, 
가로등이 진짜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별이 되고 싶은 가로등

가로등은 풍뎅이하고 나방한테 들은 말,
너는 별이 안될거야라는 말에 상처받았다.
나도 상처받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풍뎅이와 나방이 나쁜 말을 해서 슬펐지만 아이가 별보
다 환하게 빛이 난다고 말해줘서 기뻤다.

내가 풍뎅이와 나방이었으면
“너는 별이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너도 밝아.”라고 말
했을 거다.  

이 책을 읽고 풍뎅이와 나방이 한 말이 기분이 나쁘게
들렸다. 
아이가 좋은 말을 해주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풍뎅이랑 나방처럼 말하지 말아야겠다.






